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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

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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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이월 인원이란?

수시 이월 인원은 정시 원서 접수 시작 직전에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 증가

분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 또는 중복 합격에 의한 미등록 등으로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해 선발하는 인원

을 말한다.

수시 이월 인원이 주로 발생하는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교과 전

형,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연

계 최상위권 대학의 전형 등이다. 수능 난도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능 등

급 받기가 어려울 경우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 줄어들어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고, 경쟁률이 낮거나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종 선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

서울 경신고 김창묵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평가 등의 이유로 이전과 

달리 수시에서 최대한 인원을 선발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일부 대학

을 제외하고는 수시 이월 인원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최상위권 자연 계열에서 많고 

중상위권부터 인문 계열 다소 많아져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인문 계열보다 자연 

계열에서 수시 이월 인원이 더 많이 발생

한다. 이는 자연 계열 학생들의 의학 계열 

선호 현상 때문이다. 의학 계열 지원이 가

능한 성적대의 자연 계열 수험생들이 최상

위권 대학을 동시 지원해 중복 합격할 경

우 이들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수

시 이월 인원이 유독 많아진다.

2020학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 계열

의 최초 인원 대비 수시 이월 인원 증가 비

율은 40.2%, 32.4%, 63.3%로 인문 계열 

5.7%, 18.8%, 17.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대학 학과별 모집 인원은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또 전형별로 나뉘기에 그 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지게 마련이다. 정시 모집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도 많아 수시에서 

모두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 경쟁률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기치 못한 수시 이월 인원 증가로 지원이 몰릴 때도 있지만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정시 지원 직전에 발표돼 미리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흘려보내기 쉬운 

수시 이월 인원의 경향과 정시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도움말 김창묵 교사(서울 경신고등학교)·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정시 지원 막판 변수
대학별 수시 이월 인원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정시 전형 10



naeiledu 37

나타났다(표).

상위권 인문 계열 수험생이라면 수시 이월 인원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

해야 한다. 자연 계열에 비해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

다. 반면 상위권을 벗어나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수시 이월 인원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김 교사는 “성균관대 한양대 선까지는 인문 계열보다 자연 계열의 수시 이

월 인원이 많지만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홍익대 등으로 오면 인

문 계열 수시 이월 인원이 자연 계열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다”고 분석했다.

수시 이월 인원 활용 어떻게? 

정시 지원 시 수시 이월 인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대학은 최상위권 대학

과 서울권 대학 정도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서울권 이외 대학의 경우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적어 충원이 수월하고, 상위 대학 추가 합격에 

따라 수험생이 연쇄적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중위권 이하 수험생층이 두터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전년도 

이월 인원을 감안하여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이월 인원 발표 전에 모의 지원 등을 통해 합격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더라

도 이월 인원 발표 후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시 이월 인원은 정시 원서 접수 이틀 전

에 대학별로 발표되므로 이월 인원 확인 

후 전략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군별 후보 

대학과 학과를 미리 생각해두었다가 변화

가 크다면 이를 원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

다. 또 수시에만 모집하는 모집 단위의 경

우에도 미등록 이월 인원이 발생할 수 있

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 교사는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수시 

이월 인원이 많았던 모집 단위를 분석해보

면 정시에서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

가 더 많았다. 따라서 수시 충원 기간이 끝

나고 발표되는 이월 인원을 꼭 확인할 필

요가 있다”며 수시 이월 인원 확인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표_ 2020 서울 주요 대학 수시 이월 인원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최초 모집 

인원(명)

최종 모집 

인원(명)

이월 

인원(명)

최초 인원 대비 

증가 비율(%)

전년 

대비(명)

최초 모집 

인원(명)

최종 모집 

인원(명)

이월 

인원(명)

최초 인원 대비 

증가 비율(%)

전년 

대비(명)

서울대 281 297 16 5.7 -9 381 534 153 40.2 -38

연세대 533 633 100 18.8 -10 438 580 142 32.4 -8

고려대 330 389 59 17.9 -11 248 405 157 63.3 -9

서강대 290 321 31 10.7 -9 183 208 25 13.7 -3

성균관대 498 509 11 2.2 -15 543 593 50 9.2 7

한양대 301 306 5 1.7 -1 457 475 18 3.9 14

중앙대 315 341 26 8.3 8 351 374 23 6.6 -13

경희대 383 393 15 3.9 -2 186 189 3 1.6 -4

서울시립대 259 318 59 22.8 13 274 309 35 12.8 -16

이화여대 281 339 58 20.6 10 257 298 41 16.0 16

건국대 352 358 6 1.7 3 582 598 16 2.7 -1

동국대 419 447 28 6.7 -16 354 373 19 5.4 -8

홍익대 332 375 43 13 0 457 493 36 7.9 10

숙명여대 339 351 12 3.5 -34 183 187 4 2.2 -2

자연 계열의 경우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이월 인원이 많고 건국대를 제외하면 중상위권부터는 인문 계열 수시 이월 인원이 많다.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충원 의지로 수시 이월 인원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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